
화엄사상 바탕으로 한 조동종 선법  

조동종도 역시 선종의 5가 종파 가운데에 하나

이며, 동산 양개(洞山 良價, 807~869)와 제자인 조

산 본적(曹山 本寂, 840~901)이 창시했다. 조동종

의 도량은 강서성 구강시(九江市) 영수현(永修

縣) 운거산(雲居山)의 진여선사(眞如禪寺)이다. 

조동종은 8~9세기에 번성을 누렸고, 10~11세기 

상반기는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11세기 중엽부터 

13세기에는 중흥을 하였고 13세기 이후 많은 우여

곡절을 거치면서 면면히 이어져 왔다. 비록 운문

종이 오대에 발흥해 남송 초부터 쇠락하기 시작

해서 원대에는 이미 법맥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지

경이 되었다. 그래도 조동종은 임제종과 함께 ‘임

제천하 조동반’이라는 명맥을 유지하면서, 근대

까지도 간헐적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조동

종의 법맥은 혜능→청원 행사→석두 희천→약산 

유엄→운암 담성(雲岩 曇晟)→동산 양개→조산 

본적으로 이어진다. 

남종선은 당나라 후기로 접어들면서 전국으로 

신속하게 전파되었고 선종의 주류가 되었다. 당

말 오대에 이르러서 선종의 오가 종파가 형성되

었다. 이 가운데서 유전된 시간이 가장 길고 비교

적 오래도록 영향을 준 종파는 임제종과 조동종으

로, 송대 이후 양대 선맥으로 쌍벽을 이루었다. 임

제종이 제시했던 선법으로 ‘사료간(四料簡, 揀)’, 

‘삼구(三句)’, ‘삼현삼요(三玄三要)’ 등을 쓰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 방편은 일상생활에서 

‘행주좌와어묵동정’을 일깨워주는 방식에 치중

되어 있으며 비교적 활발하고 생동감이 넘친다고 

한다. 반면에 조동종은 ‘오위설(五位說)’을 제시

해서 ‘편정회호(偏正回互)’를 쓰는 것으로 유명

하다. 조동종의 시설 방편은 ‘행해상응(行解相應, 

행과 아는 것이 상응하는 것, 지행합일)’, 정경세

작(精耕細作, 정성스럽고 꼼꼼하다)하며, 차분하

면서도 힘이 있고(穩健), 주도 면밀(綿密)할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변증 정신을 갖추었고 게다가 

선종 및 유교 도교사상을 흡수해서 체현했다.

 

임제종과 조동종 모두 이사(理事)관계의 동이

(同異)를 가지고 종풍(宗風)을 드러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두 파의 사상은 다르다. 작고한 중

국불교 학자인 여징(呂澂)선생은 남악 회향 일파

인 임제종의 선법 특색은 ‘촉목시도(觸目是道)’

를 발휘한 사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청원 행

사 계통의 조동종 일파는 ‘직사이진(即事而真)’

을 발휘했지만, ‘즉사이진(即事而真)’을 바탕으

로 ‘편정회호(偏正回互)’를 표현하고 있다. 때문

에 조동종의 오위설은 바로 ‘편정회호’라고 할 

수 있으며, 임제종과 구별할 수 있는 조동종만의 

독특한 가풍이라고 할 수 있다. 조동종 오위설의 

근원인 ‘회호(回互)’는 곧 화엄사상인 이사원융

(理事圓融)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석두 희천

(700~790)과 맞닿아 있는데, 이유는 회호와 불회

호(不回互)의 개념은 석두 희천이 지은 〈참동계

(參同契)〉로부터 연유했기 때문이다. 당시 선종

에서 홍주종과 석두종 역시 쌍벽을 이루었다 

오위설은 조동종 선법의 이론이다. 동산 양개

와 조산 본적이 기초를 다져서 수립했다. 남송의 

혜홍 각범(惠洪 覺範)이 지은 〈선림승보전(禪林

僧寶傳)〉, 지조(智昭)가 지은 〈인천안목(人天眼

目)〉, 청대의 성총(性統)이 편찬한 〈오가종지찬

요(五家宗旨纂要)〉와 일본 조동종이 편찬한 동산 

양개와 조산 본적의 어록들은 모두 오위설에 관

해서 기록하고 있다. 전하는 바로는 동산 양개는 

스스로 자성을 철저하게 깨달은 후에 가만히 생

각해 보니, 혜능이 주장하는 돈오법문은 일반인

에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라고 여겼

다. 그래서 그는 오위(五位)설을 시설했다고 한

다. 그는 각기 근기가 다른 학인들을 상ㆍ중ㆍ하

로 나누어서 응대했으며, 후에 그의 제자인 조산 

본적은 오위설을 더욱 발전시켜서 그만의 독특하

면서 면밀하고 완성된 조동오위설(曹洞五位說)

을 수립했다.

 

이른바 조동오위는 정편(正偏)·공훈(功勳)·

군신(君臣)·왕자(王子) 등 4종이 있다. 이 가운

데서 정편오위(正偏五位)·공훈오위(功勳五位)

는 모두 동산 양개가 창조한 것이다. 군신오위(君

臣五位)·왕자오위(王子五位)는 조산 본적이 창

시한 것이다. 오위(五位)설의 근본적 사상 종지는 

조동종이 표방하는 진여(理)와 현상세계(事)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시설한 방편 교설이다. 조동

종은 삼라만상인 만물과 만물 간에는 일종의 회

호와 불회호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회호

(回互)는 만물 간에 서로 융화하고 관통한다는 것

이다. 비록 만물 간에 각기 다른 형상이 존재하지

만, 본질적으로 각각의 사물 간에 유기적인 관계

를 바탕으로 상즉상입(相卽相入)한다는 것으로, 

회호와 불회호의 관계는 곧 본질과 현상의 교섭 

중첩 및 융합을 가리킨다. 이 논리의 초석은 “이 

가운데 저것이 있고(此中有彼), 저것 가운데 이것

이 있다(彼中有此)”는 명제에서 기인된 것으로, 

초기불교 연기론의 기본정석과 같은 논리이다. 

즉 회호는 서로가 서로를 교섭하기 때문에 본질

의 측면에서 보면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

리이다. 불회호는 만물은 각자 자기의 위치가 있

어서, 서로 사물 간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회호, 불회호는 사물의 특수성 보편

성을 말해서 사물 간의 원융무애를 주장한 것이

다. 즉 사물 간에 보편성 특수성의 관계·존재·

발전 및 변화의 관점을 총망라한 것으로, 이점은 

일종의 이사(理事)관계를 나타내는 사변적이고 

변증법적인 논리로서 화엄사상의 핵심을 잘 나타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측면은 별

개의 문제이다. 때문에 조동종은 선종의 모든 종

파 중에서도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색채가 매우 

농후한 종파라고 하며, 송대 이학의 철학적 사유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정편오위(正偏五位)는, 곧 ①정중편(正中偏)·

②편중전(偏中正)·③정중래(正中來)·④편중지

(偏中至)·⑤겸중도(兼中到)를 가리킨다. 이 중

에서 정(正)은 곧 체(體)·공(空)·이(理)·심성

(心性)·절대(絕對) 등으로 능(能)이고, 편(偏)은 

용(用)·색(色)·사(事)·상대(相對) 등으로 소

(所)를 말한다. 곧 事理가 서로서로 배합하고, 또

한 편정(偏正)이 회호를 한다는 것이다. 이 오위

설의 구별법은 법의 덕용자재(德用自在)를 현시

한 것으로서 깨달음의 경계를 다섯 단계로 고려

해서 분류해 놓은 것이다. 공훈오위(功勳五位)는 

향(向)·봉(奉)·공(功)·공공(共功)·공공(功

功) 등을 가리킨다. ①향(向)은 중생이 본래 갖추

고 있는 불성으로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고, ②봉(奉)은 수행을 통해서 불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③공(功)은 불성을 보는 것이고, ④공공

(共功)은 비록 이미 각위(覺位)에 도달했지만 오

히려 중생을 위해서 작용하는 것이고, ⑤공공(功

功)은 더욱더 전의 단계를 초월해서, 자유자재한 

경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동산 양개

가 수립한 것이다. 

군신오위(君臣五位)는, 곧 군(君)·신(臣)·군

향신(臣向君)·군시신(君視臣)·군신도합(君臣

道合)  등이다. 즉 君→정위(正位), 臣→편위, 신

향군→편정오위의 편중정, 군시천→편정오위의

→정중편, 군신도합→편정오위중의 편정겸이다. 

이 5개의 관계 혹은 단계는 불교사상을 각기 다

른 측면 혹은 각기 다른 경계를 체계적으로 나타

낸 것이다. ①君의 덕(德)은 지존(至尊)으로 중생

의 근기를 초월한 것을 나타내며, 만물은 본래 공

하며 본래무일물 무자성이며 모든 분별과 차별 

단계를 초월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이 바로 정

위(正位)이다. ②신(臣)은 곧 군(君)의 명령을 받

는 사람으로 군의 성도(聖道)를 선양하는 것이다. 

삼라만상의 개체인 제법현상에 대한 다양성 등을 

상징한다. 이것이 바로 편위이다. 군(君)은 보편

적인 원칙을 가리키며, 신(臣)은 구체적인 원칙을 

가리킨다. ③신향군(臣向君)은 곧 신(臣)은 진실

하게 군(君)을 섬기는 것으로, 일체 계급의 차별

을 한다. 이것이 바로 편중정이다. 일체차별의 현

상[事相]의 편위(偏位)는 모두 무차별의 평등계

의 정위(正位)로 돌아간다. 이것이 사(事)를 버리

고 이(理)에 들어가는 것이다. ④군시신(君視臣)

은 곧 군(君)은 공평하고 사심이 없이 누구나 차

별 없이 대하여 하며(一視同仁) 오직 신(臣)의 재

능을 보고 임용해야 한다. 각기 적성에 맞는 곳에 

배치되어야(各得其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것은 평등을 초월한 법성(法性)의 정위(正位)를 

비유했으며, 차별을 없앤 사상(事象, 각자 사물의 

형상) 편위중(偏位中)에 들어가서 각각의 사상

(事象)의 차별성을 성취하는 것이다. 곧 이(理)를 

등지고 사(事)에 합하는 것으로 정중편(正中偏)

을 가리킨다. ⑤군신도합(君臣道合)은 곧 군신이 

하나가 되어서 군신 간에 서로 잘 배합해서(相得

益彰, 두 사람의 능력과 작용을 잘 나타낸다), 혼

연원융해서 자유자재해야 천하가 태평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보편적인 원칙과 구체적인 원칙이 

통합한 것으로, 구체적이면서 보편적 원칙을 이

룬 것으로, 구체적인 것 가운데 보편이 적용되었

으며, 보편적인 가운데 구체적인 것이 적용된 것

이다. 즉 구체(具體)에 즉한 보편(普遍)이며, 보

편에 즉한 구체로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혼용으

로, 전체와 부분의 혼용 등으로, 즉 일즉다(一卽

多), 다즉일(多卽一), 색공상융(色空相融), 사리

불이(事理不二)의 경계이다. 이것이 바로 변정겸

대(偏正兼帶, 변정을 겸했다)이다.  

왕자오위(王子五位)는 곧 탄생(誕生)·조생

(朝生)·말생(末生)·화생(化生)·내생(內生) 등

이다. ①탄생왕자는 “심(心)을 본래 불(佛)·성

(性)·이(理)에 비유한 것으로, 수증을 필요로 하

지 않고, 본래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졌기(不假修

證, 本自圓成) 때문에 내소(內紹)·적생(嫡生)이

라고 칭한다.” 즉 왕위를 계승할 태자라는 것이

다. ②조생왕자는 “수행인을 비유한 것으로, 본래 

존귀한 것은 아니지만 유수유증(有修有證)을 통

해서 본래 존귀한 데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즉 재

상에 비교할 수 있으며 외소재상(外紹宰相)이라

고 칭하기도 한다. 제왕의 차자에 비교한다.” ③

미생왕자는, “수행하는 과정을 비유한 것으로, 유

수유증도 있고, 진에 들어가되 진에 물들지 않고

(入塵而不染塵), 해탈지(解脫智)를 얻는 자를 또

한 조생 중에 서생(庶生)이라고 한다. 군신위(君

臣位)에 비교가 된다.” ④화생왕자는,“수행인이 

만연(萬緣)을 다한 것에 비유한 것으로, 자기의 

공업(功業)을 이루고 널리 비지(悲智)를 운용하

기 위해서 입진(入廛, 중생 속으로 돌아오다)하는 

것이다. 즉 차위공명(借位明功)으로 장군위에 비

교한다.” ⑤내생왕자는, “수행인이 자성을 오도

해서 최고의 경계에 도달한 것에 비유한 것으로, 

자기를 이미 교화해 마치고 본체에 회귀한 상태

이다. 탄생과 동체로서 비록 아직은 어리지만 언

젠가는 왕위를 계승할 수 있으므로 또한 소위(紹

位) 내소(內紹)라고 이름한다.” 위의 두 가지는 

조산본적이 수립했다. 〈동국대 강사〉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Ⅱ
조동종의 기본선법17

그림·강병호

조동종 선법-오위설·편정회호

초기불교 연기론과 같은 논리로

철학적 사변적 색채에 강한 종파

제 1308 호   기획연재 2020년 9월 9일 수요일 / 불기 2564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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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비용!!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사 업 부

✽ 바늘 끝같은 정교함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스틸대웅전 ㅣ 스틸한옥 
일주문 ㅣ 한옥카페 ㅣ 문중재실 
전시장 ㅣ 한옥인테리어ㅣ 농막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010-7384-1708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